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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basis for prejud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

ence towards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case study, researchers conducted an in-depth in-

terview with four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d taught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A total of 186 se-

mantic units containing subjective experiences connected with prejudice were identifi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From among these semantic units, 62 units were excluded as they were duplicated, which left 124 

sematic units of prejudice identified in this study. These sematic units of prejudice we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mes for each of the participants. In each interview teachers recalled their experiences revealing different themes: 

Teacher A stated ‘as like their sister’; teacher B said ‘expectation and novelty ’ and ‘adaptation to pain’; C spoke 

out ‘others tongue’, ‘overcome through experience’ and ‘new recognition of manifestation’; and D presented ‘my 

past vestiges’, ‘one´s responsibility as an experienced hand’. Most interviewees had optimistically changed their 

idea on the refugee students through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As the teachers recognized the different con-

ditions the children experience, they argued it is necessary to respect and support these students. According to this 

result, researchers stated followed suggestions for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First, pre-teach-

er and teacher training may deal with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refugee residents and their children. Also, 

the training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experiential learning methods (like a simulation, theatre of situations and 

living as a minority),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Second, educational support should consider the need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parents and childr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2008년 966명에서 2014년 현재 총 2,1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지원은 현재 이들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규정하며 멘토

링, 학습지원, 생활지도, 문화체험, 학부모 교육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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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수현, 2014; 김정선, 

2010). 이에 따라 2014년에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2.5%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성공적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

획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

녀들이 나타내는 학업중단율 2.5%는 전체 초중고학생의 

학업중단율(0.93%)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교육부, 2015).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

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경험은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시기의 학업중단은 이후 사회계층구조의 재

생산을 통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수현, 2014; 

Campbell, 2012, p. 167; Grant & Sleeter, 2011, p. 

74; Nieto, 2010, p. 38). 즉,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업

중단은 교육에 의한 사회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차단함

과 동시에 사회계층구조의 고정화와 이에 따른 갈등 유

발과 같이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anks(2009, p. 136)와 Nieto(2010, p. 

67)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학습환경에 투입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방식의 교

육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 

역시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의 주요 인적 요인이라는 

추병완(2011)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그들의 학업중단을 

멈추기 위한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Grant & 

Sleeter(2011, p. 8), Johnson & Johnson(2010, p. 110), 

Nieto(2010, p. 265)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강

조하며, 다문화교육에서 주장하는 개혁적인 변화가 나와 

다른 특성을 갖는 사람, 즉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Tatum(1997, p. 

20)의 주장과 같이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그에 상응하는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Nieto(2010, p. 39)는 사회적 구성원인 개인은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은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은 교육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순환적으로 재생

산된다. 교사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내

재한 사회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탈주

민과 그 자녀에 대한 남한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

적이며(추병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종의 ‘편견’이 나타나고 있다(최윤형, 

김수연, 2013; Johnson & Johnson, 2010, p. 94). 

본 연구는 인간의 경험이 개인이 속한 사회적, 역사

적 맥락 속에 위치한다는 철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Gadamer, 1960/2012, p. 175).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우리 사회가 겪은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그들

의 자녀에 대한 편견은 사회문화적 재생산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같이’(Nieto, 2010, p. 43) 자연

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맥락 속에서 북한이
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교사는 그들을 어

떻게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가 학습자를 어

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편견

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동향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해

방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온 그들의 부모에 대한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에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윤혜순, 

2014).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북한이탈주민’은 1997

년 이후 이루어진 법률의 제정에 의한 용어이며, 북한

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어이

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귀순용사, 북한 동포,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바뀌었다(이향규, 2007). 이와 함께 국가교육과

정정보센터(2015. 5. 25)에서 나타나는 ‘북한’ 관련 교

육도 ‘반공교육’, ‘평화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과 같

이 변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부터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증가에 따라 학계의 관심은 다각적인 접근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필요

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탐색적 연구(민성길 외 1999; 정

진곤, 2011),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맹영임 외, 2013), 

교사 관련 연구(구정화, 2012; 이정우, 2006; 추병완, 

2011) 등이 있다. 민성길 외(1999)와 정진곤(2011)은 북

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성을 나타낸 연구이다. 이들은 북

한을 탈출하며 그들이 경험하게 된 고통과 가정해체 등

에 따른 양육결핍, 그리고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

단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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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길 외(1999)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3인에 대한 

면담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북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생활과 발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새로운 교육대상의 특

징을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1년

에 이루어진 정진곤(2011)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의 학업중단 원인파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나

타낸다. 더욱이 민성길 외(1999)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험을 ‘단순하고 궁핍한’ 것으로 보고, 정진곤(2011)에

서는 ‘정서적 불안’, ‘비자율성’,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령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증가와 함께 이들

의 학업중단 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구정화, 2012; 윤상석, 

2009; 이정우, 2006; 추병완, 2011). 이정우(2006)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을 연구하고,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에서 유사점을 확인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다

름에 주목함으로써 간과되었던 ‘같음’을 드러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

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윤상석, 2009; 한만길, 2010)

과 이들을 교육적 소외계층으로 보고 적극적이고 개별

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고수현, 2014; 김

정선, 2010)이 대두되었다.

윤상석(2009), 한만길(2010)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

업 중단율이 높은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들의 특

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추병완(2011)은 보

다 성찰적인 관점에서 연구 하였다. 그는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라는 집단에 대

해 일종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

한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특히 그는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교사에 대한 북한의 객관적 지식 및 정보제공과 교

수활동에서 공감적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 등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정화(2012)의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방법 이전

에 이들의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교사의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정화(2012)는 교육 소외계층을 소수자로 규정하고, 

예비 초등교사 32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수자 인식 

범위를 살펴보았다. 구정화(2012)의 연구는 324명의 연

구대상 중 단지 19.8%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소수자

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예비 초등교사

의 소수자 인식 범위가 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이

미 생성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해소 이전에 북한이탈주

민 자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러한 가운데 최윤형과 김수연(2013)은 접근의 용

이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그들 자녀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부재한 채, 남

한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통해 

남한 사람들의 65.4%가 탈북자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

으며, 탈북자에 대한 감정도 77%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

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앞서 구정화(2012)의 연구에

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한 정책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예비 초등교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

책의 필요성에 비해 낮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 방법 역

시 지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 지원책인 ‘장학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역사적 인식 속에서 맹영임 외(2013)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남한 청소년

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객

관적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상호 편견 극복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는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

지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이며, 탈북청소년 

개인의 역량함양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의 ‘부정적 고

정관념’과 ‘편견’ 극복을 통해 가능하고, 긍정적이고 일상

적인 접촉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

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그들을 결핍론적 관

점에서, 이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차원

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들의 

개별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갖는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인

식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최윤형과 김수연(2013)의 연구에서

와 같이 현실은 이론적 변화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

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

사의 인식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

를 실제로 지도하는 초등교사들의 주관적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양상과 맥락을 사례의 해석을 통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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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인식으로서의 편견

편견은 주관적인 자아상을 기준으로 하며(Johnson, 

2000, p. 175),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생겨나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태도로 

신념을 포함한다(Campbell, 2012, p. 146; Holzbrecher, 

2014, p. 27; Johnson & Johnson, 2010, p. 92). 즉, 편

견은 어떠한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일반화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견은 일정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Campbell, 2012, p. 111)으로 그 강도와 발현 수준에 

따라 고정관념, 차별, 폭력과 파괴 행동과 같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정

관념과 상대적으로 확인이 용이한 차별, 폭력과 파괴 행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발현성을 기준으로 할 때, 소

극적 편견과 적극적 편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극적 편견에는 고정관념이 있다. 고정관념은 일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전체집단과 연계된 믿음

을 말하는 것으로 차별의 모태가 된다. 대체로 어떤 전체

집단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집단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과 집단이 함께 믿는 것이다(Nieto, 

2010, p. 47). 따라서 고정관념은 주로 내가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을 구분하고, 개인 혹은 집단이 다른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에 영향을 

준다(Fiske, 1993; Fiske & Morling, 1996). 

이러한 고정관념은 한 구성원의 행동을 한 집단 전체

의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작용한다. 고정관념의 생성은 개

인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역사적인 상황‧맥락 속에 생성되
는 것이며, 이는 앞서 최윤형과 김수연(2013)의 주장에서

와 같이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재생산을 통하여 확대되

고 고착되어 적극적 편견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적극적 편견은 실제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며 행

위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으로, 차별과 폭력 및 파괴 

행동이 있다. 차별은 편견의 행위 실천적인 것으로 어

떤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상이한 방법으로 다루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2012, p. 111). 고정관념과 달

리 차별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은 Holzbrecher(2014, p. 26)의 주장과 같

이 우월감을 만들어 상반된 가치공존을 어렵게 한다. 

폭력과 파괴 행동은 편견이 귀인이론을 통해 어떠한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타 집단에 의한 것으로 돌

리고 이를 부적절한 행동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흔히 

‘남의 탓하기’로 표현되며,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을 포함한다. 이와 별도로 폭력과 파괴 행동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지와 존속마저 위

협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주관적 경험을 소극적 편

견 유형 혹은 적극적 편견의 변형된 차별 형태로 구분하

고 이들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특히 초등교사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양상 또한 차별의 

변형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초등교사들은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실천하는 책무로 인하여 부정적 편견의 적극적 

발현 형태인 직접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동을 보일 수 없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ampbell(2012, p. 111)이나 

Johnson(1979)이 주장한 부정적 의미에서의 가시적이고도 

적극적인 편견의 형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앞서 구분한 고정관념, 차별, 폭력과 파괴 행동은 편

견의 발현 양상이라는 특징 외에도 주로 개인과 집단의 

접촉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편견은 신념과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 규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편견

은 개인 내적 측면의 작용 때문에 생성되며, 일상적 삶 

속에서 타인과의 접촉 혹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변형

되고 발전할 수 있다. 즉, 편견은 주체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교수-학습행위에서의 편견은 교수자

나 학습자 주체들에게 특정한 영향을 갖게 하며, 나아

가 이들에게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경험한 초등교사들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 관한 편견을 형성하고 그 변

화 양상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개요

Campbell(2010/2012, p. 256), Johnson & 

Johnson(2002/2010, p. 113)은 개인과 집단이 갖는 다

양한 수준의 편견이 긍정적인 접촉과정을 통하여 변화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

사가 갖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주관적 경험이 어

떻게 편견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별 사례를 통하여 편

견의 본질적이고도 개별적인 발현양상과 그 의미에 대

한 심층적인 탐구를 함께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경험 속에서 초등교사들이 갖는 편견

의 발현 양상과 그 과정이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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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총 교육경력 탈북학생 지도경력 탈북학생 지도유형 지도학생 수 지도 학년

A 여 25세 1년 2개월 1년 2개월 담임교사 3 4, 6학년

B 여 37세 13년 2개월 2년 2개월
담임교사 2 1, 6학년

전담교사 27 4, 6학년

C 여 42세 16년 2개월 2년 2개월 담임교사 5 1, 2, 6학년

D 여 50세 27년 2개월 1년 2개월 담임교사 2 2, 4학년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사항

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을 직접 담당한 교사들 개인의 교

육적 경험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내적세계 구성에 영향

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먼저 분석하고(이근무, 김

진숙, 2010), 이후 경험의 의미를 개별자의 내적 세계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는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

한다(송진아, 강경화, 2013). 연구 참여자는 북한이탈주

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FGI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이

근무와 김진숙(2010)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체험의 본질을 이해함과 동

시에 사례가 갖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I시에 위치한 J 초등학교에 근무

하고 있는 교사 4인이다. I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김영순, 2014). J 초

등학교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지정 탈북학생

교육 연구학교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전교생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이 학교의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와 

달리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이 학교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

녀를 지도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이다. 이들 중 교육경력, 

연령 및 담당 학년과 담임 혹은 비담임 교사 경험 등의 

‘다양성’을 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이들의 

다양성에서 비롯한 경험을 관통하는 편견의 본질을 이해

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 개인의 교육 경험에 대한 내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담당 학년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교과 전담교사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의 교육 경험을 갖는 교사도 포함하였다. 특히 연구 참

여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북한이탈

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인식이 남한 사회의 구성원인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이나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

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

구 참여자 선정에서 종적으로는 폭넓은 연령층, 횡적으

로는 지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년 군을 채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2014.12월부터 2015.3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의 자녀를 지도한 교사들의 관찰기록에 대한 예비연구

를 통해 계획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는 2015년 3월 문헌

연구와 팀 미팅에서 자료의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구의 주요 자료는 2015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연구 참여자별로 1~2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면담시간은 1회당 60~120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참여를 시작하였다(Seidman, 

2006/2009, p. 136-167).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녹

음 후 바로 전사하였고, 전사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은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

험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경

험을 중심으로 시간적 축을 구성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면담의 주요 질문은 연구 참여

자의 주관적 경험에 나타나는 인식 및 편견과의 연관성

을 찾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만나기 전 이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였는가? 

실제 만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가?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활동에서 주안점은 무엇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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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통해 느

낀 점은 무엇인가? 등이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이근무와 김진숙(2010)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인 Van-Manen(1944)

의 문학작품과 같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현상학적 텍스

트의 해석 대신 연구 참여자의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적이며 특히 개인적인 세계를 해석하는데 보다 유용

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story)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타당한 분석방법이

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

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인터뷰를 전사하여 문장

으로 구성하고 이들 중 개인적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들

을 발췌한 후, 줄 단위 분석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

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주관적 

경험이 편견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과정 코딩과 감정 코딩을 하였다. 코딩 과정을 통해서는 

총 186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유의성

이 떨어지는 62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124개

의 의미단위를 통해 구성요소를 개념화였다. 

다음으로 개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경험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 경험 주제에 따라 초등교사의 주관적 

경험의 양상들을 편견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이들의 의

미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해석은 공동연구자 4인의 

내부 동료검증과 매월 개최되는 연구실 질적 연구방법

론 콜로퀴움에서 외부 동료검증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

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별 사례

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한 7차 교육

과정 세대이며, 2014년에 발령받은 신규교사이다. A 교

사는 2014년에 C교대를 졸업하고 탈북학생 연구학교인 

J 초등학교로 오게 되었다. A 교사는 대학에서 다문화

교육이나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관련한 교육

과정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수업 중 ‘교수님들을 통해

서’ 소외계층, 다문화와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대학 4년 동안 교육봉사 동아리 활

동을 통해서 A 교사는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

수자’를 접하였고, 이때 그들을 ‘친누나 같은’ 입장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A 교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또 다른 ‘소수자’

를 처음 접한 것은 초임 발령 첫해인 2014년의 일이었

다. 선배 교사들은 A 교사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에 대해서 ‘거칠다’, ‘힘들다’라는 경험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A 교사는 정식 교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데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접해본 경험’도 없어서 힘

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

하면서는 학급에 속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두 명 모두 

한국어는 조금 서툴지만 ‘괜찮은’ 아이들이어서 특별히 

부담스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점을 극대

화해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부

모에게 중국어 학습을 꾸준히 시킬 것을 말씀드렸다. A 

교사는 담임을 하면서도 ‘친누나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

가려고 노력하였다.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의 모습을 관심 있게 보며, 아이들과 잘 지

내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A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의 부모들이 호의적이지만, 그들의 교육적 욕심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고 한다. A 교사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은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탈북학생 

지도교사 연수’를 통해서였다. A 교사는 특히 탈북과정

을 담은 다큐멘터리 자료,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14년 경력의 교사이며 2013년부터 

J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하고 있다. 그는 남

과 북을 대립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한 5차 교육과정 이

후의 세대이다. B 교사는 J 초등학교가 ‘무슨 연구학교’

라는 것을 언뜻 들은 것도 같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서’ 기억하지 못한 채 자원하여 오게 되었다. 그가 J 초

등학교에 자원한 것은 자신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곳에 있다는 것과 이전의 ‘좋은 학구’ 아이

들이 보여주었던 예의가 바르지 못한 언행에 대한 반감

(反感) 때문이었다. 

B 교사가 J 초등학교에 온 후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살아생전에 TV에서만 보던 

‘진짜 북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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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1학년을 맡은 첫해 입학식 날, 기존 교사들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

다. 그는 기존 교사들이 말해 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에 관한 ‘영화 같은’ 이야기에 마음 아팠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마음은 기존 교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북한이

탈주민 자녀를 만나면서 ‘무디어져’ 갔다. B 교사는 2년 

6개월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도경험을 통해 현재는 기존 

교사들의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B 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그 학부모가 겪는 어

려움을 경험하였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보면 더욱 

반갑게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준다. 하지만, 그는 2014년 

전담교사로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하면서, 

‘학년을 대표하는 문제아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은 ‘거의 

백발백중’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경력 17년의 교사이다. 그는 4차 교

육과정 이후의 세대로 ‘평화통일’ 교육을 받았다. C 교

사가 J 초등학교 전입을 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주

변의 동료교사들은 ‘힘든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다. 

C 교사는 J 초등학교에 오기 전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기 중 미국 유학을 가게 된 동료교사 대신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를 약 8개월간 담임한 경험이 있다. 동료교

사는 유학 전, 학급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

해 ‘조심해라, 사고 칠 수 있다, 그냥 놔두어라.’ 라는 

말을 해 주었다. C 교사는 ‘칼 상처’가 많은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다. C 교사가 맡은 

학급의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폭력성’을 말하며, 

‘1+1활동으로 놀러 갈 때만’ 함께 했다. 

C 교사가 가지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두

려움’은 J 초등학교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만남

으로써 바뀌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 학년부장이라는 보직

의 경험, 담당하였던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마

냥 어리고 귀여운’ 모습, ‘학교에서도 잘한다고 유명한’ 

아이를 맡았던 영향이라고 한다.

C 교사가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은 저학

년과 고학년에서 차이가 있다. C 교사가 저학년 아이들

과 교육활동을 할 때는 그들 스스로 북한에서 왔다는 

인식이 없어서 편하게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 하지

만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항상 조심스럽다.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경력 27년의 교사이다. 그는 2차 교

육과정 이후의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D 교사는 어

린 시절 경제적 소수자로서의 경험과 2007년부터 2014년

까지 7년간 통합학급에서의 특수아동 교육을 담당한 경험

이 있다. D 교사의 이전 근무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는 ‘전체 중의 한두 명’으로, 직접 교육활동을 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나 그들의 부모에 

대해 ‘뭔지 모르게 안타깝고 안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D 교사는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마주

칠 때면 관심을 보이며 얘기를 걸어보기도 하였다.

D 교사가 J 초등학교에서 2013년 4학년, 2015년 2학

년 담임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탈북학생을 지도하

게 되었을 때, 그는 ‘탈북이니까’, ‘더 도와주고 싶은 마

음’이 들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

였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애틋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D 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문

제, 학습부진, 말투에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 차이가 있

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그들을 위축되게 만든다고 생각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중 고학년인 경우에

는 자신의 가정환경을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며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D 교사는 그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그들의 부모에게 전화나 알림장, 일기장 등을 통해

서 학교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D 교사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

의 부모와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전에 그들이 받은 교

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막연하게’ 내재적으로 생성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북

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접함으로써 그

들이 경험한 ‘아픔’을 이해하는 가운데 ‘탈북’에 대한 자

신의 인식과 태도를 명확하게 규정지어가고 있었다. 이들

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더욱 

강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 중 일부

는 부정적인 편견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

여자들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대체

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연구 참여자 별로 다르다. 따

라서 이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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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주제 경험 내용

친누나처럼: 
주관적 자아상의 생성과 실천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을 통한 
관점 만들어가기

관점을 바탕으로 실천하기

<표 2> A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 설명

2. 사례별 주관적 경험 해석

1) 연구 참여자 A

편견은 방향성과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

지를 가진다. 편견이 갖는 지향성은 ‘주관적 자아상’이

라는 시작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A 교사는 초임 발령

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대상을 접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아상 형성과 그 방향이 동시에 설정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위의 

<표 2>와 같다.

A 교사는 예비교사 양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시절에 ‘특별히 접해보지 않아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특성을 알거나 교육의 방향 등을 생각한 바가 없

었다. 더욱이 북한 관련 연수의 경우, 북한의 현재 상황

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정작 A 교사가 담당한 

2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처럼 중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정보나 학습방안에 대한 안내가 없다. 이처럼 교

육 대상에 대한 준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사 협의회’

에서 제시되는 기존 교사들의 가치판단적 진술은 A 교

사에게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특성을 규정할 수 있

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전에 경험이 있으면 탈북 애들이 부각돼서 다가왔을 텐데 초

임이다 보니까....(중략)...탈북연수를 들었을 때 탈북 애들을 어

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그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중

략)...당장 제가 작년에 맡은 아이들은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중국에서 온 탈북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연수에서 듣는 내용은 마치 북한에서.....(중략)...

중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조선족에 대한 이해, 중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 그쪽에서 애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저는 많이 궁

금했는데...(중략)...선생님들이랑 협의할 때 애들이 탈북이라 거

센 애들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에 어떤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탈북인데 힘들다, 어떻다....(중략)...탈북 애들이 이런 

식이구나 이런 생각... (연구 참여자 A. 2015. 4. 2)

그러나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해 기존교사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과 지도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기존교사들

과의 이러한 차이는 7차 교육과정 세대로서 ‘민족의 동

질성’을 강조한 교육을 받은 세대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A 교사는 자신의 대학시절 

경험 속에서 현재 규정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징과 유사했던 학습자와의 관계 중 유의한 것을 통합

하여 ‘친누나 같은’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가 맡은 애들이 걔네 둘인데 걔네 기준으로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중략)...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

가 한번 해 봤으면 그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

지 않았을까?...(중략)...제가 어리니까... 아이들과 친화할 수 

있는 방법을...(중략)...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보다는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다가가

면...(중략)...진짜 친누나처럼...(중략)...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이 막 적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렇게 좀... 따르려는 모습이 

있었구요....(중략)...조금 어려운 애들 가르치는 동아리 있었거

든요. 가정환경이 어려운 애들 중에서 따로 학원 다니기 힘든 

학생들...(중략)...그 때는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대하기보다는, 

진짜 친누나처럼 붙잡고 데리고 앉아서 많이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2015. 4. 2)

위의 인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교사는 이유와 

대상은 다르지만 봉사활동에서 학습자와의 친밀감 형성

을 위해 사용한 ‘친누나’의 관점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은 A 교사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실천 과정

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형태로 발현된다.

oo는 남아서 따로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 되

게 많이 따르고 그런 아이였거든요...(중략)...친구들이 싫어하

는 혹은 놀릴만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잘 지내려면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수업 시간에 그 아이를 좀 주목받게 만

들면 아이들이 그 아이에 대한 호감? 긍정적인 거?..(중략)...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면 애들이 재미있는 특징?으로 생각을 하

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자꾸 했더니 oo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으로 바뀌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A. 2015. 4. 2)

‘누나’의 입장에서 A 교사는 아래의 진술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겪는 학교생활의 주된 어려움이 

‘친구 문제’이며, 이에 대한 원인은 ‘언어적 코드 부적

합’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 교사는 북한이탈주

민 자녀들이 ‘왕따 아닌 왕따’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도

록 언어 교육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516  교사교육연구(2015), 54(3), 508-525

경험 주제 경험 내용

기대와 신기함 : 
인식의 지향성

순수함에 대한 기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신기함과 호의적 인식

가슴 아픔에 대한 적응 : 
지향성의 변화와 
고정관념의 생성

개념어로서의 ‘안타까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의 어려움

시혜적 관점에서 퍼주기 식 역차별

<표 3> B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oo를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따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 사이에 웃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애들이 왜 웃지? 이걸 이해

를 못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왕따 아닌 왕따 같은 느낌

을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중략)...애니메이션 CD.... 미녀와 

야순데 그거 DVD를 사서 같이 시청을 하고, 음... 일단 보게 한 

다음에 애가 재미있어 하는 거랑 그 다음은 받아쓰기... 좀 시켰

거든요. 나오는 대사 같은 거...곧잘 따라하더라구요...(중략)...1

학기 때는 책읽기...(중략)... (연구 참여자 A. 2015. 4. 2) 

A 교사는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 또래와의 

‘코드 부적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학기에는 교과서를 통한 책 읽기, 2학기에는 

애니메이션 시청을 중심으로 듣기와 쓰기를 지도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성을 학습부진

이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중국어’라

는 장점에 주목하여 그들만의 특성을 자원화하기를 바

라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초반에 **이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했을 때, 얘한테 있는 강

점이 뭘까, 아이들이 **이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중국어를 잘 하거든요. 원어민 수준으

로...(중략)...그런 걸 수업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

요...(중략)...중국어 방과후 같은 것도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

드렸고...(중략)...제가 생각할 때 **이가 중국어를 안 잊어버

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가진 하나의 능력이니까...

(중략)...작년에.. 중국어 방과후를 계속 들으라고 했는데 **이

가 너무 싫어했어요. 걔한테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기초라...

(중략)...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시는 이모분? 친구 분이 계신가 

봐요. 중국에 보내서 중국어 공부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연구 

참여자 A. 2015. 4. 2) 

이처럼 A 교사는 학부모가 기대하는 ‘희망’에 대해 

기존의 경험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학습자의 특성

에 대한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친누나 같은 교사’라는 

자신의 교육적 관점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A 교

사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그

들을 ‘무시’하는 ‘아이들’의 부정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B

주관적 자아상으로부터 규정된 개인의 관점은 지향성

을 갖는다. 지향성 자체는 개인의 관점에 방향이 있으며, 

사회와 개인적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지향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지

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 교사 사례

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은 위의 <표 3>과 같다.

(1) 기대와 신기함 : 인식의 지향성

‘좋은 학구’에서 ‘예의 없는’ 아이들에 대한 회의를 

느낀 B 교사가 이 학교에 오기를 희망한 것은 ‘잃어버

린 것에 대한 향수’와 관련된다. B 교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것’은 ‘예의’를 나타내며 이것은 곧 교사에 

대한 ‘믿음과 의지(意志)’와 관련된 것임은 아래의 인용

을 통해 알 수 있다.

학군 좋은 아이들이 그다지... 선생님에 대해 예의가 없다고 느

낀 것도 있어서...(중략)...탈북 학부모님이 너무 예의바르시고 

선생님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조언을 해

주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정말 그대로 해 봐야 되겠어요. 하는 

그런 열의도보이시고... (연구 참여자 B. 2015. 4. 9)

B 교사는 텔레비전, 교과서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생

산물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간접 경험

을 가지고 있었다. 미디어나 교육 자료 밖에서 경험하

게 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교육 대상은 B 교사에

게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였다.

그 애들이 진짜 북한에서 왔고, 그 학부모들이 북한에서 살다 왔

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중략)...하하하~ 북한 사람을 

실제로 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연구 참여자 B. 2015. 4. 9)

(2) 가슴 아픔에 대한 적응 : 지향성의 변화와 고정관념의 

생성

B 교사가 갖고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바뀌었다. 이는 기존 교사들이 북한이

탈주민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경

험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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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1학년을 맡았는데 첫날, 입학식 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

고 막 그.. 학교 기물을 발로 막 차는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

요...(중략)...주변 선생님들은 쟤 탈북일거야..(중략)...마침 우리 

반이 되었는데 진짜 탈북이었어요...(중략)... 이 학교에서 3년째 

계시는 선생님이셨어요...(중략)... 탈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어머, 그런 게 있어요?　걔네가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나

왔다더라. 어머~ 가슴 아퍼~~ 나는 막 들으면서, 오히려 그 선

생님들은 쪼끔 지나봐~~ 무뎌지고 오히려 애들을 살짝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툭툭 하세요. (연구 참여자 B. 2015. 4. 9)

전담이 되니까 저 아이가 탈북인지를 전혀 모르고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편견이 없어지는 것도 있긴 있는 거 

같아요.,,(중략)...쫌 심하다 싶은 아이들이 탈북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아이들이 있잖아~...(중

략)...그 애들은 거의 백발백중이 탈북이었어요...(중략)...그런 

문제 있는 아이를 보고 탈북일거라고 했던 선생님의 반응에 대

해서는....70% 수긍해요. (연구 참여자 B. 2015. 4. 13)

B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에 대해 ‘가슴 아

픈’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첫날 경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은 기존 교사들이 제

공한 사실적 정보와 결합하여 축적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일종의 부정적 편견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

을 통하여 B 교사가 말한 ‘가슴 아픔’이나 ‘안타까움’은 

나와 다른 존재가 직면하는 객관적 상황을 표현하는 일

종의 개념어로써 변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의 어려

움이 ‘기본 습관의 부재’에 의한 것이며, 그에 대한 이

유로 ‘북한의 체제’, 각 가정의 ‘열악한 경제사정’, ‘엄

마의 애정표현 부족’을 꼽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 교육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적 변화를 위해서는 ‘지원’에 앞서 ‘부

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들이 일단 그 아이에 대한 의지

가 없는 것 같애요. 결국은, 학교는 보조교육이지 주 교육이 될 

수 없고, 결국은 부모님이 좀 아이를 감싸주고 챙겨줘야 할 부분

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중략)...학부모가 조금 의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아이는 엄마랑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으로

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중략)...무조

건 학부모 교육이야...(중략)...나는 금액의 80% 이상을 학부모 

교육에 썼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B. 2015. 4. 9)

B 교사의 이러한 시각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 ‘학교에 

모두 맡기는’ 북한의 체제와 상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단지 그들의 부모나 

사회 체제의 다름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7, 8년 전? 그 때 선생님들이 초창기니까 잘 몰라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누구는 북한에서 왔지? 하면서 수업 중

에 그 얘기를 했대요....(중략)...애들이 어, 북한에서 왔어? 그

러면서, 얘가 의기소침해 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서 졸업을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연구 참여자 B. 2015. 4. 9)

위의 인용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자

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 ‘의기소침’해지거나 때로

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아래

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

교 적응 문제나 ‘문제아’라는 인식은 B 교사의 삶의 공간

인 남한 사회가 그들을 단지 ‘결핍’된 존재로 바라본다는 

부정적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요일 날 걔네들 데리고 어디 체험학습 갈려 그래도 얘가 지

원받는 데가 많으니까 막 고르더라고, 구청에서는 스키를 가고 

학교에서는 공원에 간다고 하고 또 어디서도 어디 간다고 했는

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이걸 고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 좀 들었어

요...(중략)... (연구 참여자 B. 2015. 4. 9)

위의 인용에서 B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우월한 자’의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일

종의 ‘시혜’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

한 지원을 일종의 ‘퍼주기 식’의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B 교사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의 ‘불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B 교사는 기존의 학습자들에게서 사라지

고 있는 ‘순수함에 대한 희망’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

다. 그러나 그는 기존 교사들의 부정적 정보와 이에 대한 

경험적 확인을 통하여 부정적 인식을 생성하게 되었다. 

그의 부정적 인식은 전담교사 시절 ‘학년 대표 문제아’들

에 대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 편견으로 고착되어 ‘무덤덤

한 안타까움’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나타났다. 

B 교사가 생성한 부정적 인식은 교사라는 역할 속에

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활동에서 가시적으로 나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B 교사가 생성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교과 시간’이라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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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말’ : 
고정관념의 생성

타인의 말에 의한 편견의 형성

경험을 통한 극복 : 
고정관념의 극복

유사성 발견을 통한 두려움 극복

상호 이해관계의 형성

새로운 인식의 발현 : 
긍정적 차별의 발현

마음으로 지지하기

행동으로 표현하기

<표 4> C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

시간 속에서만 만남으로써, 그들에 대한 공감 또는 이

해의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원인’이 그들에

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북

한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B 교사가 갖는 부정적 편견은 개인적 경

험에서부터 비롯되었거나 사회적 차원의 고정관념이 개

인적 차원에서 재생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참여자 C

지향성을 갖는 개인의 관점인 편견은 부정적 혹은 긍

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편견은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견의 방향성은 개인 내적 작용 및 일

상적 삶 속에서 타인과의 접촉이나 의도적인 노력을 통

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갖는 부정적 편견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C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1) 타인의 ‘말’ : 고정관념의 생성

C 교사가 이전 학교에서 처음 접하게 된 북한이탈주

민의 자녀는 앞서의 B 교사가 인식한 ‘문제아’의 이미

지로 다가왔다.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얘는 조심해야 되고, 

그냥 놔두세요...(중략)...크게 사고칠 수도 있다고.,..(중략)...일

단 첫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머리에 칼 상처가 너무 많아

서...(중략)...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선입견을 안 줬으면 평소 

애들이랑 똑같이 대했을텐데 그걸 듣고 얘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중략)...사실은 얘네들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그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집중해서 안 봤던 거 같애요. (연구 

참여자 C. 2015. 4. 16)

위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전 담임을 통해 생성

된 부정적 인식은 이후에도 그 학생과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였다. 이처럼 C 교사에게 이전 담임교

사가 들려준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타인의 말’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두렵고 무섭다는 부정적 편견

을 형성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C 교사가 느끼는 감정은 ‘의도적 외면’이

라는 자아 지시 효과로 나타났다. 

담임 선생님하고 친밀하게 얘기하고 활동하고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담당교사가 따로 있어서, 그 담당교사가 알아서 걔 데

리고 멘토링도 하고 다 지도했던 거 같아요. 나는 그냥 겉에서

만, 우리반 학생이면서, 얘는 탈북학생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

었어요. (연구 참여자 C. 2015. 4. 16)

더욱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비록 C 교사 자신의 학급에 속한 

학생이었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나의 범위가 아닌’것

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2) 경험을 통한 극복 : 고정관념의 극복

C 교사가 기존에 경험한 ‘이질성’으로부터 비롯한 

‘두려움’은 다양한 아이들을 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

다. 특히 그가 갖고 있던 ‘두려움’을 ‘편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새롭게 접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가 갖는 ‘어리고 귀여운’, ‘잘하는 애’라는 특성이 일반 

학습자와 ‘유사성’이 높거나 우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긍정적 접촉 이전에 접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자녀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어린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북한, 탈북 이런 거 없이 마

냥 어리고 귀엽게만 보이고...(중략)...△△는 너무 잘 하는 거

야~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으니까~ 탈북 애들도 잘 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덜하고.. 2011년 그 애에 비해 좀 편

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중략)...그래서 지금은 내

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애한테 왜 못해줬지? 이런 생각이 드

는 거야~ (연구 참여자 C. 2015. 4. 16)

이와 함께 C 교사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엄마 편에서’ 만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였다. 또한 아래의 인용에서는 ‘소소한 생활에 대

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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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거의 모습 : 
고정관념의 배경

어린 시절 내 모습과의 동질감

엄마로서의 동질감

함께 살아가기 : 
신념에 의한 관계 규정

즐겁게, 함께 살기

도움이 되는 사적 관계의 형성

선(先) 경험자로서의 책임: 
긍정적 차별의 당위성

배려와 책임

교육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

<표 5> D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

이제 두려운 건 없고, 얘네가 더 잘 자라고 있나?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진짜 궁금해~~ 왜냐하면 엄마들이 적응이 안 되니

까 일단은... 오면 항상 엄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중략)...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해준 건 없는데, 엄마들하고는 얘기를 굉장

히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탈북 엄마들이 

더 특별하게 생각이 들고, 내 일처럼 공감가는건 탈북 엄마들한

테 더 마음이 가는 거 같애. (연구 참여자 C. 2015. 4. 16)

(3) 새로운 인식의 발현 : 긍정적 차별의 발현

C 교사가 형성한 ‘상호 이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게 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일반 학습자의 이해가 결여된 채 발현되는 ‘비판

적 관점’에 대해 ‘미움’의 감정이 생성되게도 한다.

얘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 항상 1+1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애

들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중략)...근데 가끔 북한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가 있는데, 일부 애들이 북한에 대해서 되게 비판

적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00이를 보게 되

죠~ 그래서 보면 00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중략)...

나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밉더라고~...(중략)...작년에 

어떤 여자애가 니네 북한으로 가라고, 빨갱이라고 한 적이 있다

는데...(중략)...00이가 작년에 빨갱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까 얘네가 우리 앞에서만 차별 안하는 척 하는 건가? 그런 생

각이 들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C. 2015. 4. 16)

위와 같은 C 교사의 태도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편애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은 C 교사

의 일반 학습자에 대한 ‘미움’이 일반 학습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내 목적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적’으로 규정하는 태도에 대한 것

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C 교사의 생각은 일반 학습

자를 차별하는 행동으로 발현되지는 않지만, 학생을 지도

하는 데 있어 늘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의 자녀는 배려하게 되는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애들하고 잘 어울려서 웃을 때~ 그래도 얘가 잘 적응해서 웃는 

구나~ 일반 애들은 웃으면 그냥 웃나보다 하는데, 얘라서 더 

아리고, 그런게 있는 거 같애요. 나는 지금 ##이가 대답을 하

고, 발표를 하고, 그게 그렇게 이쁜거야...(중략)...앞장서서 손

들고 이러는 게 아... 저걸 이겨내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네랑 똑같다, 그런 걸 나타내

려고 하는 건지.. 유난히 잘해요~ 일반 애들이 잘하면 잘 한다 

그러는데 탈북 애들은 특별한 게 좀 있는 거 같애요. (연구 참

여자 C. 2015. 4. 16)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보여주는 

노력에 대해 C 교사는 남한 사회구성원의 적대감과 부

정적 인식을 ‘이겨내려고’, ‘나는 너희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아리고 안타깝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는 자신의 ‘이해’가 부재하였던 시기에 

대해 반성하며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의식을 표현한다.

ㅁㅁ이 엄마 작년에 운동회도 왔었어요~ 나랑 같은 학년 아니

었는데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죠~ 어떻게 지냈냐고 꼭 물어보

지~...(중략)...학교생활보다도 그냥 가족~ 아우~ 왜 그랬냐고, 

아빠가 뭐 그러면 아구~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분

의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지. 그 편에서...(중략)...처음에는 주

말에 멘토링 나가는게 힘들기도 했는데... 얘네가 좋아해서 그

런지.. 인제는 그런 거 하는 게 좋더라구요~ 나는 빨리 멘토링

비 나와서 ㅁㅁ이랑 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야~ (연구 참

여자 C. 2015. 4. 16)

이처럼 C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직접 접하기 

전에 의해 타인의 주관적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 인식

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내 범위를 넘어선’ 존재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다양성에 기초한 ‘유사성’, ‘우수함’, ‘상

호 이해’를 통해 극복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 또래의 편견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안타

깝게 생각하며 이를 교육활동과 학부모와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현하였다.

4) 연구 참여자 D

편견은 신념과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편견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 규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부

정적 편견의 극복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근거한 관계의 조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편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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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는 주관적 자아상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

다. D 교사 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의 주제와 내용은 위

의 <표 5>와 같다.

(1) 내 과거의 모습 : 고정관념의 배경

D 교사는 J 초등학교에 오기 전, 입학한 북한이탈주

민 자녀를 학급으로 배정하는 업무를 통해 그들을 만났

다. 비록 담임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린 시절’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특수교육’의 경험은 

그들의 어려움을 ‘남 같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내가 약간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아서, 힘든 걸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D 교사의 이러한 생각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

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부모가 고민하는 자녀의 교육

과 양육문제에 대한 D 교사의 공감적 이해와 배려가 

나타난다.

뭔가 관심을 줄려고 해도 얘가 이미 4학년이니까 학습적인 거

에도 도움을 못 주고...(중략)...학교의 어떤 지원체제나 학교의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중략)... 

안내장이 나갈 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엄마한테 직접 통화

해서 두 번, 세 번...(중략)...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설로 

좀 보내고 싶어도 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한다고 이러면

서...(중략)....그 다음 해에 올라가서도 작년에도 한번, 3월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머니, 지금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니

까 관련해서 안내장 꼭 잘, 오는 거 받았다가 동사무소 가서 신

청하셔야 된다고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특히 D 교사의 공감적 이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남한 사회에 ‘개인적‧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재’한 

가운데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상황‧맥락적 이해가 선
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D 교사

는 ‘말’과 ‘관심’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학교생활

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경제적인 것도 가장 큰...이유일 수도 있죠... 못 사는데서 와 가

지고 더군다나 학교에 친구도 없는 상황이고, 0에서 시작하는 

어떤 적응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얘들

을 도움을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중략)...여기 와서 

아주 이제 힘이 든 상황이다. 아빠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자기

는 이제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를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

고...(중략)...그런걸 볼 때에는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부분

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도 나타나듯이 D 교사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D 교

사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경험이 비슷한 조건

을 가진 대상에게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함께 살아가기 : 신념에 의한 관계 규정

D 교사에게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직접 담당하면서 

함께하는 학교생활은 ‘함께 살기’의 의미를 갖는다. 그

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탈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

나서 일반 학습자와 ‘즐겁게’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나는 혼자서 외로이 있는 애들을 못 봐. 탈북 애들이 아니라

도~...(중략)...이 안에서 걔도 즐겁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중

략)...학력에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해 줬고, 친구관계를 굉장히 이

제 걱정을 하고...(중략)...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탈북이라는 테

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어서,,,(중략)...우리반 안에 북한과 남한이 함께 인제 공존해 있

다는 거를, 그래서 함께 잘~ 화합해야 된다는거를 조금 더 실례

들을 얘기하면서 교과서 내의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D 교사는 ‘친구 관계’가 

‘즐겁게’, ‘함께 살기’ 위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탈주민 자녀가 ‘탈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D 교사가 ‘보충’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학력 문제’와 달리, 아

이들 간의 사적 관계인 ‘친구’는 D 교사의 직접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수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일반 학습자들

이 남북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집에 이렇게 옷 작은 것들 이런게 생기거나 하면 갖다 줬더니 

엄마가 체격이 작으니까 선생님 제가 입었어요~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고...(중략)...엄마 대 엄마의 마음으로... 안쓰러운 거야. 

교무실 복도에 서 있길래, @@이 엄마하고 한참 또 얘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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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이 지금 굉장히 사춘기에요...(중략)...따뜻하게 안아

줄 때는 안아주고, 혼낼 때는 혼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연구 

참여자 D. 2015. 4. 10)

또한 위의 인용에서 D 교사는 아이들 간의 ‘굉장히 많

은 도움’이 되는 사적 관계를 그들의 부모와 자신의 관

계로 확장하려는 실천적 행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3) 선(先) 경험자의 책임 : 긍정적 차별의 당위성

D 교사는 2차 교육과정 세대이다. 그는 ‘반공 도덕’ 

교과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D 교사는 기존 사

회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에 대해 

‘적대감’이 아닌 ‘배려’, ‘책임’ 그리고 ‘보상’을 말한다. 

이러한 D 교사의 인식은 그가 받은 ‘반공교육’에 비추

어 볼 때, 개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는...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를 넘어왔을 때, 아~ 대한민

국이 그래도 따뜻한 세상이다, 학교도 내가 여기 이렇게 택해서 

온 것이 잘 한 일이다, 라는 어떤 이런 거를 조금은 주고 싶었

어요...(중략)...조금 더 배려 해주고,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 같은걸 느껴요, 쫌...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중략)...현재, 지금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을 발전

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그러나 D 교사는 현재의 교육지원 활동이 많이 개선

된 상태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성이나 그들의 

개인적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높은 북

한이탈주민 자녀의 개인차는 일괄적으로 제시되는 교육

활동을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작년에도 조금 더 나은 방법, 나은 방법 한다고 하면서 해 오는

데...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중

략)...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요...(중략)...그래서 어떤 그런 것

들을 좀 터놓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거...(중략)...

그런 공감대 형성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

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관 같은 것도 들어보면...(중략)...내가 학

급 안에서 그런걸 생각해서 엄마의 부모의 바램이 어떤건지 좀..

알게 될 거고(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바라는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봄직도 하고... (연구 참여자 D. 2015. 4. 10)

이와 함께 D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부모와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D 교사

의 이러한 진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고려할 때, 교육적 지원, 더 나아가 사회적 지

원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공감’을 위해

서는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아니라 상대의 측면에서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입장에서 나은 방법’으로 변화되어

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교사는 ‘반공교육’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경험한 소수자로서의 삶과 

특수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그

에게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의 교육활동은 먼저 이 사회

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책

임이다. 이처럼 D 교사가 ‘탈북’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안

고서 ‘일괄제시’라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를 대하는 것은 ‘소외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극복한 D 교사에게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편견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를 재구성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은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만남 이전에 미

디어나 교육 또는 선배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탈북’에 대

해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과 객관적으로 제공된 자료를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연

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전환적으로 변화하거나 강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의 경험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A는 일반 학습자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에 대한 선(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교사들이 말

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도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했

다. 오히려 그는 기존교사들이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

녀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과 지도법

을 찾아가며 교사로서의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경험을 

하였다. 그렇게 형성된 관점과 교육적 지도 방법은 북한

이탈주민 자녀 뿐 아니라 그 학부모에게까지 확대되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실천으로 이어졌다. A 교사의 

사례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활동에서 경험한 안타까

움이 교사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또래 간 및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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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B는 새로운 학습자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들에 대해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기함을 갖고 있었

다. 처음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하면서 그들만의 가

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마음 아파했고, 의지 없는 부모

로부터 방치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안

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부정적 인

식과 자신의 학급에 속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문제행

동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누가하여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B 교사는 전담교사로서 27명의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한 경험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문제아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는 경험을 하

였다. B 교사가 형성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 자

녀들에 대한 교육활동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

다. 하지만 B 교사의 경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무

디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 북한이

탈주민 자녀에게 제공되는 많은 교육적 지원과 교육활

동의 선택권에 대해 ‘역차별’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자 B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소극적이지

만, 부정적 편견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부정적 정보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식을 형성하였지만, 다양

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상호 이해적 경험을 통

해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였다. 그는 일반 학습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일반 학습자들이 

미울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아픔을 느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연구 참여자 B와 같이 편견이 부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소외자로서의 삶과 일괄적으

로 제시되는 교육지원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 아파

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책임과 배려 그리고 보상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D의 주장은 소외

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상황에 공감

함으로써 발현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연구 참여자 

D의 인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현재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과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와 돌봄의 책임을 포함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인식은 모

두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재구성된다는 특징이 있

다. 연구 참여자의 인식은 개인적 경험과 지향성에 따라서 

A 교사와 같이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B 교사나 C 교사와 같이 변화되기도 한다. 또한 D 

교사와 같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차원의 책임으로까지 연결 짓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주관적 

경험에 따른 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식은 소극

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발현되고 있다. 교사들이 경

험한 소극적 차원의 인식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무

시당하지 않는 방법의 고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안타

깝거나 특별한 마음의 생성 등이 있다. 적극적 차원의 인

식은 교사의 개인적 시간을 할애하여 방과 후 활동을 하

거나 학부모와 깊은 교류를 하는 것, 옷과 같은 개인적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편견의 생성과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맥락적 특

징이 있다. A 교사와 D 교사의 경험은 부정적인 편견의 

생성이나 강화보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생성이나 

강화와 관련된다. 또한 이들은 모두 ‘친구 관계’와 ‘학업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화에

서 차이를 나타낸다. D 교사는 ‘반공 교육’ 세대이지만, 

‘소외자’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아픔에 대해 상황·맥락적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적 책임을 말하였다. 이러한 D 교사의 인

식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일지라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 대한 개

별적이고 보상적인 지원을 주장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 

교사의 ‘의류 지원’과 같은 행위는 긍정적인 편견의 적

극적 실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A 교사는 D 

교사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A 교사가 갖는 긍정적인 인식

은 그가 담당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나 학부모에게

까지 확대되거나 일반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A 교사가 갖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담

당 학습자에 대한 바람직한 주관적 자아상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B 교사와 C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인식이 전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공통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과 북을 대립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한 4차, 

5차 교육과정 세대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B 교사가 갖고 

있던 긍정적 기대가 부정적 편견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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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정보의 제공, 

부정적 사례의 반복적 경험을 통한 강화, 전담교사라는 

입장에 따른 부정적 인식 수정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

성이 있다. 특히 B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편견으로 일반

화한 데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경험한 ‘학년 대표 문제아’의 특성을 동료

교사의 진술과 결합하여 귀납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

다. 이와 달리 C 교사는 B 교사와 상반되게 그가 갖고 

있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저학년인 북한이탈

주민 자녀에게서 기존 학습자의 특징인 귀여움이라는 유

사성의 발견, 긍정적이고 우수한 사례에 대한 인식의 민

감성, 객관적 정보와 직접적 교류에 의한 상호이해성, 학

년 부장으로서 요구되는 시야의 확대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북한이탈주

민 자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 교사의 언행을 통

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태로 학

습과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발현은 북

한이탈주민 자녀의 현격한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2.5%의 학업중단율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편견의 생성 

및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

육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에 관한 총괄적이고 일관

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침 제시와 경험 교육이 요구

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의 

인식은 주관적 경험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

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교육적 실천은 개인

의 성향과 배경지식, 경험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므로 교육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

다. 첫째, 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에서는 북한이

탈주민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

보 및 그들이 가진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공교육' 세대인 D 교

사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인식을 고려할 때, 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

육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학습, 상황극 활

용, 소수자로서 생활하기 등과 같이 직접 혹은 간접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그

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북한이탈

주민 자녀뿐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한국 교육체

제 이해와 자녀교육 연수, 심리 정서지원,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공감대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장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발전이라는 목적을 떠나, 같은 시대를 공

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험을 편견의 개념에 기대어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연

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경험

이 있는 초등교사 4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은 주관적 경험에 나타날 수 있

는 편견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

로 시간적 축을 구성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을 제시하였

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낸 자료들 중 주관적 경험이 

편견과 연결되는 186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이 

중 중복되거나 유의성이 떨어지는 62개를 제외하고 124

개의 의미단위를 통해 구성요소를 개념화였다. 이후 개

념에 대해 해석을 하고 연구 참여자별로 1~3개의 ‘경험 

주제’를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은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이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처한 상황과 경험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을 위한 배려

와 책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예비교사 과정과 교사연수 과정에 북한이탈주

민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실제 모습에 대한 이해와 경

험의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은 교육

방법에서 시뮬레이션, 상황극, 소수자로서 생활하기와 

같은 경험학습을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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